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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발목잡는 두가지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얼마 전 세칭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세계경쟁력보고

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79.6점으로 지난해보다 0.8점 상승하면

서 2계단 뛰어 141개국중 13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불안전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전세계 경

제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올해 2% 전후에 머물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20(주요

20개국)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5위, 내년 4위로 예상됐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이후 하락, 2014년부터 줄곧 

26위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7년 17위, 2018년 15위, 올해 13위로 매년 2계단 순위가 상

승했다. 2019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12개 부문 가운데 5개 부문 상승, 5개 부문 유

지, 2개 부문 하락했고 총5개 부문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가장 국가경쟁력이 높은 부문은 ICT(정보통신기술)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으로 지난해

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케이블 가입자(1위), 물가상승률(1위), 공공부채지속가능성(1위)에서 좋은 성과를 거

뒀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역량부문에선 R&D(연구개발)지출 2위 등이 상위권에 오르면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었다. 가장 개선폭이 큰 부문은 보건으로 단일지표인 '건강기대수

명'(신생아가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지난해 19위에서 8위로 11단계나 상승

했다. 

  반면 2개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 48위에서 51위로 낮아지고 

기업활력부문이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3단계씩 낮아졌다. 

  노동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국내 이직 용이성, 급여 및 생산성은 개선됐지만 정리해고비

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노사협력(130위) 부문이 하락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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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업활력은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42

위)에서 순위가 내려 앉았다. 특히 재벌 총수가 3세, 4세로 세습되면서 그들의 경영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WEF는 실패에 대한 비난, 가부장적 기업문화, 다양성 부족이 변화를 거부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문화요인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

이 혁신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약하면 공정경쟁과 노동시장의 문제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

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부거래 금액이 총 19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른바 재벌의 내부거래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위축시키고 활력을 둔화

시키는 원흉이다. 척결되기 바란다. 

  또한 갈수록 유연해지지 않는 노동시장과 쉽사리 극복되지 못하는 규제가 엑소더스를 불

렀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2년간 미래차분야에 투자한 3조8000억원 가운데 99%를 해외에 

뿌렸다. 대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이 절실하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0위권으로 도약하려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회

복하고 내부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사간, 노노간 대타협이 절실하다.


